
골프장, 농약 사용량 한해 199톤
환경부 , 골프장별 사용 차이 최고 98배 …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전국의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최고 98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전국 163개 골프장의 작년도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 컨트리클럽의 농약 사용량은 ㏊

당 57.6㎏으로 대구 냉천골프장의 0.59㎏과 비교해 98배 많았다. 경기도 여주의 신라골프장은 고독성 농약인 <

엔도설판>을 무단으로 사용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골프장이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경우 시·도 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2003년부터는 개정된 수질환

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02년 전국 골프장 수는 163개로 2001년보다 2개 늘었고 이에 따라 농약 사용량도 199톤으로 2001년보다 3

톤 증가했다.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평균 11.7㎏으로 전년과 같았으나 농약의 품목 수는 140개에서

128개로 8.6% 감소했다.

농약 사용량

구 분 2002 2001 전년대비
대 상 골 프 장 수 163 161 2개소 증가

총 면 적(천㏊) 17.1 16.7 0.4천㏊ 증가
총 사용량(실물량, 톤) 199.3 196.5 2.8톤 증가

㏊당 사용량(실물량, ㎏) 11.7 11.7
사용농약 품목 수 128 140 12개 품목 감소

163개 골프장 중 부산 컨트리클럽의 ㏊당 농약사용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북 신라 42.02㎏, 인천 송도

38㎏, 경남 진주 32.8㎏, 제주 크라운 27.8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송도에 이어 경기도의 코리아

26.45㎏, 한양 25.39㎏, 레이크사이드 25.12㎏, 발안 24.69㎏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골프장의 토양이나 잔디에서

농약 잔류량이 검출된 곳은 2001년 92개소에서 2002년에는 56개소로서 36개 골프장(39%)이 감소됐다.

농약 잔류량

구 분 2002 2001 비 고

농약 잔류량 검출 골프장 수 56 92 36개 골프장 감소(39%)

농약품목 수

계 12 13
1개 품목 감소

(고독성 농약: <지오릭스>)
고독성 1 1
일반(저)독성 11 12

고독성농약 검출 골프장 수 3 5 2개 골프장 감소

†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유)는 나방, 굼벵이 구제용으로 유효성분이 엔도설판인 유기염소계 살충제임.(급

성독성: 경구 LD50 53.33mg/㎏)

환경부는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을 비롯해 농약의 총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골프장에 환경보전

홍보를 강화하고 병충해에 강한 잔디를 심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골프장의 효율적인 농약 잔류량

검사를 위해 시료채취 요령과 잔류량 시험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규정>에 반영

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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